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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경제 12일자,「정부-강동구‘9호선 4단계 연장’ 

갈등 증폭」제하 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□ 한국경제는 12일자 정부-강동구 '9호선 4단계 연장' 갈등 증폭 제하 

기사에서 “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벌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하철 

승객을 서울~세종 고속도로 차량 이용자들로 상당 부분 뺏길 것이라는 

분석이 나왔다”라고 보도

<KDI 입장>

□ KDI는 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’ 제9조에 의거, 수행 중인 

예비타당성조사의 잠정 분석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음.

○ 예비타당성조사가 객관적,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공식 확인

되지 않은 내용에 기초한 보도는 신중을 기할 필요

□ 다만, 위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

막고자 다음과 같이 해명함.

○ KDI는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“지하

철 승객을 서울~세종 고속도로 차량 이용자들로 상당 부분 뺏길 것이

라는 분석”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.


